
키무라 저택
에도-시대 상인 집의 양식을 도처에 두고 있어, 성 
아랫마을의 역사를 생각나게 해 줍니다. 

입장료 200엔 / 휴관일 월요일 

도사야
「공예 관」도사야로 복원되어서 당시의 염색행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입장료 200엔 / 휴관일 수요일 

역사의 거리 
근세 이래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상가가 모여 있는 거리입니다. 
역사가치가 높고, 귀중한 상업자료가 되는 간판 등도 당시의 모습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역사풍토 100선」에 선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다 이 묘 의  택 지 나  성 의  
외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정서어린 토담입니다. 

이와무라-성터 

해삼무늬 벽

이와무라-성 석벽의 총 길이는 1.7km. 사용된 
돌의 수는 약 4만개입니다. 
세 종류의 돌 쌓는 방법을 한 곳에서 보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에도-성 아랫마을의 저택 카츠카와-가
목조 2층 2채의 건물로, 서원·다실·고용인의 방 
등이  지난날의 살림살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입장 무료 / 휴관일 매주 화요일 

W6

아케치-철도 이와무라-역에서 성터방면으로 이어진 혼도리는, 
옛  모습이  짙게  남아있는  상가거리로서  일본의「중요  
전통건조물 군 보존지구」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점의 처마 끝에 나부끼는 감색 포렴에는「여 성주마을」을 
되새겨 각각「여주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양조장, 과자가게, 

염색집 등의 집 구조나 뒷골목의
「나마코 가베」, 각 옛집의 안뜰을 
관 류 하 는  인 공 수 로  등 에 는  
산마을다운  지혜를  엿  볼  수가  
있습니다.

화창한 바람에 흩날리며

「역사의 거리」를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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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무라-성터·아랫마을 
영웅호걸과 여 성주의 성 아랫마을.  
역사의 거리 포렴에는「여주인」의 이름이. 
상냥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여 성주 마을. 

일본에서 가장 높은 표고 717m에 축성되었고, 「일본3대 산성」의 하나이며 「일본 
100개의 이름 난 성」에도 선정된 이와무라-성은, 높낮이차이나 지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견고한 산성입니다. 
안개가 많은 이 지방 특유의 기상까지도 성 구조에 이용하여서 따로「안개 성」
이라고도 불립니다.
1185년에 축성되어서, 전국시대, 그리고 에도 300년간에 걸쳐 성과 성주를 
이어왔고, 메이지의 폐성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대략 700년간 존속했습니다. 
성을 지킨 수많은 성주 중에는, 정략결혼을 선택하면서까지, 가신·영주 지배하에 
있는 백성을 지켜 낸「여 성주」도 있었습니다. 

건물은 현존하지 않지만, 남아있는 돌담이 쌓여있는 
방법이나, 지금도 물이 가득 채워진「우물」 등, 옛 기술을 
현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역사자료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 아랫마을은, 이와무라-강의 북쪽이 무사의 집, 남쪽이 상가로 
구별되며 나마코 가베(해삼무늬 벽), 격자문 등 옛 모습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전국시대의 정취가 남아 있는「이와무라-성터」를 걷는다. 

시속 4킬로로 걷는 에나 여행  코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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